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13 층 06141 

                                                                         T. 02.562.3115 | F. 02.562.3393 | www.seumlaw.com 

 

 

 

철호가 설립한 스타트업 A 는 중견기업 B 에 제품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타트업 A 의 
장래성과 철호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한 중견기업 B의 대표이사 도현이 중견기업 B가 스타트업 A에 투자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도현은 전문적인 투자자는 아니었으므로, 투자계약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도현은 투자자의 권리에도 
관심이 없었고, 중견기업 B 가 100 억원 밸류로 10 억원을 투자하고 10%의 지분을 받는 조건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철호는 스타트업 A가 투자를 받으면, 투자금이 생길 뿐 아니라 중견기업 B와 관계가 두터워져서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복잡한 투자계약서나 밀고 당기는 협상 없이 10 억원 투자에 10% 지분만 주면 
되는 조건이었으므로, 도현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투자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투자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으므로, 철호나 도현 모두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가 완료되고 증자등기까지 완료된 며칠 뒤, 도현이 철호에게 전화해서 철호가 자기를 속였다고 
소시를 질렀습니다. 
 

영문을 몰라 하는 철호에게 도현은 10 억원에 10%의 지분을 받기로 했는데, 9%의 지분만을 주었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철호는 분명히 10%의 지분을 주었다고 생각했으므로 도현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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